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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의료인문학 수업에서 
학기제 대면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블럭수업의 수업성과 비교

채유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A Comparison of Medical Humanities Course’s Learning Outcome
 between Term System Face-to-Face Class and Block Scheduling 

Real-Time Online Class in Medical School

Yoo-Mi Chae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요  약  본 연구는 학기제 대면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블록 수업간 의사 공감척도와 학습윤리 인식 및 포트폴리오 활동
성과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충청 소재 D의과대학 의학과 1학년 학생으로 2019년 34명, 2020년 41명을 
포함하여 총 75명이었다. 수업 전후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첫 수업 시간에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업 종료 후 동일
설문지를 활용하여 2차 조사를 수행하였다. 포트폴리오 성과 평가는 수업 종료 후 1회 실시하였다. 2019와 2020년 수
업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9년은 학기제로 주1회 1시간 15주, 2020년은 2일간 집중하여 수업이 이루어졌다. 
2020년은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살려 학생 일인당 약 5~10분 내외로 1:1 피드백이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분포의 차이는 없었다.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정서적 공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표절관련 행위,
수업에서의 부적절 행위, 환자존중 또는 기밀보장에 위반하는 행위 등 학습윤리 인식이 높았다. 특히 포트폴리오 활동에
적극적이였고(2019년 3.88~4.03점, 2020년 4.38~4.49점), 교수자의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2019
년 학기제와 2020년 블록 수업이라는 교육기간과 대면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라는 교육매체의 차이가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learning outcomes of the term system 
face-to-face and block scheduling real-time online classes among medical students, to gauge their 
empathetic ability, perception of ethics, and portfolio performance. The study was targeted at first-yea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Medicine at the D Medical School in Chungcheong-do, with the 
participation of 75 students comprising 34 and 41 students of the 2019 and the 2020 batches, 
respectively. Before and after the end of the class, a survey was perform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average age of first graders in 2019 and 2020 was 21.3 and 21.9 years, with no 
difference in the gender distribu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emotional empathy 
in real-time online block classes. The awareness of ethics concerning plagiarism, improper conduct in 
class, and violation of patient respect or confidentiality also increased. Specifically, there was an 
increase in portfolio activities (3.88 ~ 4.03 points in 2019 and 4.38 ~ 4.49 points in 2020), and 
satisfaction with the instructor's feedback was high.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ducational period
and medium between the face-to-face and real-time onlin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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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학년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
로 전 세계적으로 142개국 13억 명 이상의 학습자들은 
IT를 활용한 실시간 화상 강의 혹은 동영상 녹화 강의 등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하였다[1]. 온라
인 수업은 대면수업과 비교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하기에 학생들은 일상생활과 학습 활동을 효
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반복 학습
을 할 수 있다[1-5]. 반면, 온라인 수업 피로가 유발되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 사이에
서 끊임없이 공간 전환을 경험하며 더 많은 에너지를 소
비하기도 하며[6], 교수-학습자 혹은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대면수업에 비해 적다는 문제점도 있다[7]. 

코로나19 이후 국내 온라인 수업에 관한 연구는 폭발
적으로 증가하였다. 연구 주제는 학습자의 만족도, 인식, 
성취도를 통한 만족도 향상 방안,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
식 비교를 통한 온라인 수업의 질 관리 방안, 교육격차로 
인한 정책 지원 방안, 온라인 수업에서 교원의 역할과 연
수 필요성 등이 있었다[8-15]. 

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학습성과를 비교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16]. 위스
콘신 대학 MBA 수강생 78명에 대한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간 성적 비교[17], 미시간 주립대의 기초 미시경제학 
대면수업, 온-오프라인 혼합방식, 가상강의 수업 방식의 
성적 비교[18], 국내 A 대학 경제학과 전공 수업에서 대
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성적 비교 등 몇몇 연구에서 대
면수업의 학습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의학교
육에서 지식과 술기 측면에서 온라인 교육이 긍정적이라
는 국외의 메타분석 결과[19] 보고가 있었지만 대면수업
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공감, 윤리 인식 등 태
도 측면의 학습성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려웠다. 결론적으로 의학교육을 포함한 교육 분야에서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학습성과 비교 연구는 상대적
으로 미미하였으며, 일부 연구에서 지식 측면의 학습성
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도 비
대면 온라인 수업 또는 하이브리드 수업은 여전히 지속
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수업이 단순히 대면 강의를 보
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활용
되기 위해서는 대면수업과 동등한 수준의 학습성과를 얻
을 수 있어야 한다[15]. 본 대학의 2019년 1학기 의료인
문학(환자-의사-사회) 수업은 일주일에 한 시간씩 15주

간 대면으로 진행되었고, 2020년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
해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어 학기 종료 후 2일
간 14시간 집중하여 진행하였다. 2019년과 2020년 교
수자는 같았으며, 동일한 자료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학습성과는 원래 의도하고 계획했던 교육목표 달성 정도
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교육 이후에 나타난 결과
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20]. 본 연구는 코로나19
라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간 
의사공감척도, 학습윤리, 포트폴리오 활동 등 태도 측면
의 성과 데이터를 분석한 실증적 결과 보고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대면수업과 비교하여 온라
인 수업에서 의사공감척도와 학습윤리 인식 변화에 차이
가 있었는가? 둘째, 대면수업과 비교하여 온라인 수업에
서 포트폴리오 활동의 적극성과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는
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과대학생의 전문직업성 태
도 교육성과 측면에서 대면수업과 비교하여 온라인 수업
에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가를 실증적으로 확
인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및 수업설계
「환자-의사-사회」는 의학과 1학년 1학기에 개설된 의

료인문학 1학점 과정이다. 학습목표는 ‘의사의 사회적 역
할과 전문직업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성찰한다‘ 
이다. 구체적 학습성과는 사례 토론을 통해 동료와 의사
소통 할 수 있으며, 의사와 의과대학생의 윤리 행동 강령
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으며, 환자 인터뷰 자료 분석 
과정에서 환자에게 공감하고, 특강을 통해 의료기관 내 
타 직종의 역할을 이해하고, 장애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의사의 건강 관련 요인을 알
고 ‘나’의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포함하였다.

수업은 팀활동계획서와 여행계획서를 작성하는 팀빌
딩으로 시작하였다. 의사의 전문직업성 개념 및 구성 요
소와 의사윤리강령, 지침과 학습윤리, 임상실습 시 태도, 
환자 존중과 비밀유지, 이해관계 상충 등 의과대학생이 
준수해야할 전문가적 행동 규범을 소개하고 사례를 토론
하였다. 환자가 바라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점을 이
해하기 위해 환자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고 토론하였다. ’
장애환자가 바라보는 의사‘, ‘의사의 리더십’, ‘법률가가 
바라보는 의사’, ‘의사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는가’를 주
제로 4회의 특강을 진행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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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수업 종료 후 의과대학생의 전문가적 행동 
규범, 의사의 전문직업성 문항 점검, 나의 생활 태도와 
건강생활 실천 행동 살펴보기, 향후 전문직업성 개발 계
획 등이 포함된 ‘나의 전문직업성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
면서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직업성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학생 평가는 포트폴리오 작성 40%, 과제물 30%, 출
석 20%, 기타 10%를 포함하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지필시험은 수행하지 않았다. 포트폴리오는 미래교육혁
신원에서 개발하여 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였고, 학생 스스로 교과목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수업 종료 후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수업 차시별 성찰 일
지에는 차시별 수업 내용과 수업 평가 및 성찰을 기술하
도록 하였다. 

다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후,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었다. 2019년은 15주차 수업으로 1주에 1시간 수업이
였고, 2020년은 2일간 집중하여 진행되었다. 최종적으
로 2019년 학기제 대면수업은 14시간, 2020년 온라인 
블럭수업은 13시간이였다. 2020년은 팀토론을 모두 마
치고 특강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2시간은 ‘나의 전문직업
성 개발 계획서’에 대한 1:1 피드백이(5~10분) 있었다
(Table 1). 2019학년은 14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였지
만 2020년은 2회에 그쳤다. 

연구대상은 충청 소재 D의과대학 의학과 1학년 학생
으로 2019년 34명, 2020년 41명을 포함하여 총 75명이
었다. 수업 전후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첫 수업 시간에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업 종료 후 동일 설문지를 
활용하여 2차 조사를 수행하였다. 단, 포트폴리오 성과 
평가는 수업 종료 후 1회 실시하였다. 2019년은 2월 18
일과 6월 10일, 2020년은 6월 29일과 7월 2일에 조사
가 진행되었다. 모든 설문조사는 모아폼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온라인으로 수행되었으며, 자동 저장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D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의 승인(IRB File No. DKUH 2021-10-028)을 
받았다. 

2.2 연구도구
2.2.1 한국형 의사공감척도
제퍼슨 공감척도는 의과대학생과 임상의사의 공감을 

환자의 진료와 관련지어 측정하도록 고안된 도구이다. 
총 20문항으로 공감 관점수용과 환자의 입장에 서기 2문
항은 인지적 공감, 그 외 문항은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한

다. ‘매우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동의 7점’ 의 7
점 척도이며, 1‧3‧6‧7‧8‧11‧12‧14번은 역채점 
되는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해
석한다. 기존 연구에서 크론바흐 알파는 정서적 공감 
0.85, 인지적 공감 0.73이였다[21]. 

2.2.2 의과대학생의 학습윤리 인식조사 
의과대학생의 학습윤리 인식은 표절관련 행위 8문항, 

수업에서의 부적절 행위 6문항, 환자 존중 또는 기밀보
장에 위반하는 행위 5문항, 조별활동에서 무임승차 행위 
4문항, 임상실습 중 부정직한 행위 5문항, 임상실습에서 
불성실한 행위 2문항, 시험에서 부정행위 1문항 등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대 해서는 안됨 1점’, ‘해서
는 안됨 2점’, ‘경우에 따라 할 수 있음 3점’, ‘할 수 있음 
4점’으로 구분하였다[22]. 점수가 낮을수록 학습윤리 인
식이 높다고 해석한다. 

2.2.3 포트폴리오 활동 성과 
포트폴리오 활동 적극성은 활동에 집중하였다, 교수자

의 상호작용에 적극 참여하였다, 무엇인가 도움을 받았
다 3문항, 교수자의 활동 만족도는 교수자의 오리엔테이
션,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교수자의 적절한 피드백 3문
항, 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 이론 수업에 적용, 실습 수
업에 적용 등 3문항 등 총 9문항으로 연구자가 개발하였
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포트폴리오 활동 성과가 
높고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3 자료분석
의사공감척도는 요인 적재량이 0.4이하인 1,12,18,19 

문항을 제외하고 4개 요인이 산출되었고 선행 연구에 따
라 인지 및 정서의 두 요인으로 구분하였다[21]. 학습윤
리 척도 31문항 중 시험에서 부정행위 문항을 제외하고 
선행 연구에 따라 30문항을 표절관련 행위, 수업에서의 
부적절 행위, 환자 존중 또는 기밀보장에 위반하는 행위, 
조별활동에서 무임승차 행위, 임상실습 중 부정직한 행
위, 임상실습에서 불성실한 행위 등 6개의 요인으로 구
분하였다[22].

의사공감척도의 크롬바흐 알파 계수는 0.879~0.914, 
학습윤리는 0.667~0.870, 포트폴리오 활동 성과는 
0.862~0.887로 양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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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였으며, 학기제 대면수업과 온라인 블록수업 
성과 평가를 위해 수업 전과 후의 의사공감척도, 학습윤
리 인식, 포트폴리오 성과 등을 독립 t 검정과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2019와 2020학년도 수업 일정과 내용 비교
2019와 2020년 수업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

만 2019년은 14시간 수업이였고, 2020년 팀토론 후 특
강이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13시간 수업이 이루어졌다. 
가장 큰 차이점은 2020년에는 전문직업성에 관한 토론 
시간이 1시간 단축되었고, 학생 일인당 약 5~10분 내외
로 ‘나의 전문직업성 개발 계획서’에 대한 1:1 피드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Table 1).

Class Core activity
2019 year 2020 year

1 Orientation
Pre-survey

Day 1

2 Team building
-team activity plan
-team travel plan3

4 Lecture
-professionalism

5
Group discussion
-professionalism
-case discussion

6

7
Day 1
Group discussion
-patient interview cases

8 
Special lecture
View on medical services 
for disabled patients 

Day 2

9

Group discussion
-patient interview cases

Day 2
Special lecture
-doctor’s leadership

10

Day 2
Special lecture
-perspective of lawyer on 
medical services

11 Special lecture
-doctor’s leadership

Day 2
Special lecture
-who is responsible for the 
health of a doctor?

12
Special lecture
-perspective of lawyer on 
medical services

Day 2
Plan to achieve 
professionalism
-individual feedback13

Special lecture
-who is responsible for the 
health of a doctor?

14 Plan to achieve 
professionalism

Day 3
Post-survey

15 Post-survey

Table 1. Comparison of core activity in 2019 and 
2020 year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부 문항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응답자 1인을 제외하고 

최종 7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9와 2020년 의학과 1
학년의 평균연령은 각각 21.3세와 21.9세였으며, 남학생이 
75.6~78.8%로 성별 분포의 차이는 없었다(Table 2). 

3.3 학기제 대면수업과 온라인 블록수업에 따른 
    의사공감척도 비교

2019와 2020년 수업 전 정서적, 인지적 공감 척도의 
차이는 없었다. 2019년 수업 후 정서적 공감은 5.50점
으로 수업 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20년은 
5.25점에서 5.8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서적 공
감의 증가를 보였다(Table 3).   

3.4 학기제 대면수업과 온라인 블록수업에 따른 
    학습윤리 인식 비교

2019와 2020학년도 수업 전 학습윤리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2019년 수업 후 학습윤리 인식 6개 요인 점수는 
수업 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없었지만, 2020년도 수업 
후에는 3개 요인에서 학습윤리 인식이 높아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표절관련 행위 1.71에서 1.27
점, 수업에서의 부적절 행위 2.05에서 1.57점, 환자 존
중 또는 기밀보장에 위반하는 행위 1.39에서 1.14점으
로 점수가 낮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습윤
리 인식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Table 4). 

3.5 학기제 대면수업과 온라인 블록수업에 따른 
    포트폴리오 활동 성과 비교

2019와 2020년도 포트폴리오 활동 성과 비교 결과, 
2020년 포트폴리오 활동 적극성은 4.44점으로 2019년 
3.97점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적극성을 
보였다(Table 5).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 활동에 집중하
였다’, ‘교수자의 상호작용 유도에 적극 참여하였다’, ‘무
엇인가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3개 문항은 2019
년 3.88~4.03점에서 2020년 4.38~4.49점으로 뚜렷한 
향상을 보였다. 교수자의 활동 만족도 세부 문항 중 ‘교수
자의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는 2019년 4.03점, 2020년 
4.38점으로 2019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전반적 만족도 세부 문항 중 ‘포트폴리오 평가
를 실습 수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2.34점, 
2020년 2.90점으로 2019학년도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포트폴리오 활동에 긍정적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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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2019a) 2020b)

Age(yr, M±SD) 21.3±1.08 21.9±2.13 0.119c)

Students(n, %) 33(100) 41(100)
Male 26(78.8) 31(75.6) 0.788d)

Female  7(21.2) 10(24.4)
*p < 0.05, **p < 0.001; n, number of respondents;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a) term system face to face class; b) block scheduling 
real-time online class; c) by the independent t-test at ⍺=0.05; d) by the chi-square test at ⍺=0.05

Table 2. Comparing of study subjects according to learning environment

Variables Before class (M±SD) After class (M±SD)
2019a) 2020b) 2019a) 2020b)

Emotive empathy 5.56±0.72 5.52±0.80 5.50±0.60 5.88±0.88
t 0.334 -2.078*

Cognitive empathy 3.77±1.19 3.74±1.40 3.70±1.23 3.77±1.40
t 0.094 -0.230

by the independent t-test at ⍺=0.05
*p < 0.05, **p < 0.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a) term system face to face class; b) block scheduling real-time online class

Table 3. Comparing the empathy according to term system face-to-face class and block scheduling real-time 
online class

Variables Before class (M±SD) After class (M±SD)
2019a) 2020b) 2019a) 2020b)

Plagiarism 1.53±0.46 1.71±0.53 1.50±0.52 1.27±0.43
t -1.472 2.044*

Improper conduct in class(late, proxy attendance) 1.97±0.52 2.05±0.56 2.10±0.50 1.57±0.62
t -0.583 3.935**

Violation of patient respect or confidentiality 1.33±0.38 1.39±0.60 1.33±0.40 1.14±0.40
t -0.575 2.003*

Team activity(free-riding) 1.43±0.44 1.58±0.53 1.52±0.50 1.35±0.49
t -1.290 1.396

Dishonest behavior during clinical practice 1.34±0.40 1.47±0.52 1.44±0.46 1.28±0.46
t -1.145 1.146

Insincere behavior during clinical practice 1.80±0.59 1.72±0.62 1.71±0.64 1.54±0.60
t 0.598 1.119

by the independent t-test at ⍺=0.05
*p < 0.05, **p < 0.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a) term system face to face class; b) block scheduling real-time online class

Table 4. Comparing the learning ethics according to term system face-to-face class and block scheduling 
real-time online class

Factor 2019a) 

M±SD
2020b) 

M±SD t

Activity of portfolio 3.97±0.63 4.44±0.73 -2.823*
focused on portfolio activities 4.03±0.74 4.49±0.79 -2.488*
actively participated 3.88±0.71 4.38±0.75 -2.928*
portfolio was helpful 4.03±0.78 4.46±0.85 -2.194*

Satisfaction with instructor activities 4.11±0.67 4.28±0.65 -1.064
instructor‘s orientation 4.19±0.64 4.18±0.85 0.045
instructor‘s interaction 4.13±0.79 4.28±.65 -0.919
instructor‘s feedback 4.03±0.78 4.38±.67 -2.045*

Satisfaction 2.89±0.81 3.26±0.97 -1.719
overall satisfaction 3.88±0.75 4.03±0.87 -0.770
applicable to theoretical learning 2.44±0.98 2.85±1.18 -1.563
applicable to practical learning 2.34±1.04 2.90±1.19 -2.070*

by the independent t-test at ⍺=0.05
*p < 0.05, **p < 0.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a) term system face to face class; b) block scheduling real-time online class

Table 5. Comparing the portfolio activities according to term system face-to-face class and block scheduling 
real-time onlin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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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의학과 1학년 대상 환자-의사-사회 의료인
문학 교과목의 학기제 대면수업과 온라인 블럭수업의 성
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의과대학생의 공감, 
학습윤리 인식 및 포트폴리오 활동 성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블록수업 후 정서적 공감과 의과대학생
의 학습윤리 인식의 향상이 관찰되었고, 포트폴리오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
구는 학기제와 블록수업이라는 교육기간과 대면과 실시
간 온라인 수업이라는 교육매체의 차이가 있었고 그에 
따라 학생의 수업 참여와 포트폴리오 활동의 차이가 연
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
인 맥락을 이해하고 연구 결과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한 결론 및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수업 부담의 경감이 의과
대학생의 공감과 학습윤리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을 것이다. 공감은 환자의 입장에 서고, 환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의사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21]. 
정서적 공감은 의사가 환자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는 것
이나 신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를 묻는 것인데, 2019년 학기제 대면수업 후 정서적 공
감은 5.50점, 2020년 온라인 블록수업 후는 5.8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서적 공감의 향상을 보였다. 반면, 
의사가 환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인
지적 공감은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학과 1학년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
구에서 수업 전 학습윤리 인식은 2019년 1.33~1.97, 
2020년 1.39~2.05점으로 의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한 
기존 연구의 1.42~2.08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22]. 반
면 2020년 온라인 블록수업 후 표절관련 행위, 수업에서
의 부적절 행위, 환자 존중 또는 기밀보장에 위반하는 행
위 등 3개 요인은 1.14~1.57점으로 낮아졌으며 이영미
[22]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도 학습윤리 인식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조별활동에서 무임승차 행위, 임상실습 
중 부정직한 행위, 임상실습에서 불성실한 행위 등 3개 
요인은 큰 차이가 없었다. 수업 중 토론 시간에 의사와 
의과대학생이 준수해야할 전문가적 행동 규범을 소개하
고 사례를 토의하는 등 고찰해 볼 시간이 있었지만, 의학
과 1학년은 환자 진료 경험이 없고, 이와 관련된 수업 내
용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임상실습태도 요인의 성과는 관
찰되지 않은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의 향상된 성과가 과연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성과 차이만으로 해석 가능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를 다
각도에서 고찰해보려면 우선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이
해할 필요가 있겠다. 본 대학의 의학과 1학년은 환자-의
사-사회를 포함한 신호전달생화학, 조직학 및 실습, 생리
학 및 실습, 생화학 및 실습, 신경해부학 및 실습, 면역학 
등 전공필수과목 23학점, 주 33시간의 수업이 진행되며, 
각 교과목별 2~4회, 총 17회의 시험이 학기 중 수시로 
이루어진다. 2019년은 기초의학과 환자-의사-사회 과목
이 병렬로 배치되어 주1회 1시간 대면으로 진행되었고, 
2020년 온라인 수업은 모든 시험을 마치고 2일간 집중
하여 운영되었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미네
소타 지역 의과대학생 1,098명을 대상으로 공감, 소진, 
웰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디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삶의 질을 높여주면 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보고가 있다[23]. 2019년 학생의 주관적 강의 평가
에서 ‘시험날에는 휴강을 하고 차라리 보강을 하는게 낫
다고 생각한다. 시험이 있는날에는 수업에 집중이 하나
도 안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2020년에는 ‘유연성 있
게 수업 시간 편성을 조율하였다. 학기중에 진행하지 않
아서 부담이 없었다’는 의견을 고려해 볼 때, 2020년 학
습부담의 경감이 수업 집중도와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온라인 수업에서 적절한 학습과제와 교수자-학
습자간 상호작용은 수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2020년의 수업성과가 뚜렷했는데, 
온라인 수업은 2일간 집중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출
석 확인을 위한 별도의 과제가 없었으며, 2019년 대면수
업과 비교하여 포트폴리오 작성 횟수가 2회로 축약되어 
수업 과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온라인 수업
의 이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전문직업성 개발 
계획서에 대해 일대일 피드백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요
소가 수업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효율적인 수업 활동과 내용으로 학습량과 시간이 적절하
게 잘 구조화된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향
상시키고[13], 교수자의 풍성한 피드백, 상호소통, 학생 
수준에 맞춘 과제 부여, 사례 기반 학습전략이 특히 효과
적이라는 연구결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1,24]. 대학
들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학기 수업을 온라
인으로 변경하면서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주를 이루어 
교수-학습자 간 소통 부재가 불만으로 대두되었다. ‘사회
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수업으로 학생 간 만남과 소통, 
교류의 기회가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25]. 당시 환자-의



의과대학 의료인문학 수업에서 학기제 대면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블럭수업의 수업성과 비교

463

사-사회 수업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팀토론을 실시하였
고, 학생들은 오랜만에 동기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
업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온라인 수업
을 대면수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 없이 진행할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교육과정 특성, 학생의 
성별, 학습 스타일, 태도, 만족도 및 관여 정도가 온라인 
교육의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19,24]
를 고려했을 때, 대면수업 과정을 시의적절하게 온라인 
수업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고 1:1 피드백을 진행한 것은 
유의미한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교수자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문항 중 교수자의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는 
2019년 4.03점에 불과했지만 2020년 4.38점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이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
자-학습자간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셋째, 규칙적인 실시간 온라인 블럭수업 환경은 포트
폴리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2019년 학기제 대면수업에서 포트폴리오 활동 적극성 
하위 요인인 포트폴리오 활동에 집중하였다, 교수자의 
상호작용에 적극 참여하였다, 도움을 받았다 3문항의 점
수 분포는 3.88~4.03점, 2020년 온라인 블록수업은 
4.38~4.49점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학습 충실도가 
높을수록 비대면 온라인 학습 효과성이 높고, 성실성과 
학업성취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
했을 때[1,26] 학습자가 하나의 과업에 집중할 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이 되도록 하는 블록수업 환경에서[27] 학
습 충실도가 높아졌고, 이는 포트폴리오 활동 적극성으
로 이어져 학습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불규칙적인 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
는 학생보다 정해진 수업시간에 규칙적으로 수강하는 학
생이 학습 몰입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15]. 

넷째,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운영 후 태도 측면의 교육
성과 측정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영미[22] 연구에서 학
업 성과를 지식, 술기, 태도의 범주로 구분하였고, 태도
는 대개 신념의 변화 또는 공감, 윤리적 행동, 자존심 또
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같은 특정 가치의 발전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한 의과대학의 의료인문학 교육과
정 운영 전후 학생의 공감, 의사소통, 학습윤리 인식, 임
상실습학생의 전문직업성 인식, 성찰 능력 등을 변화 측
정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한국형 의사공
감척도와 의과대학생의 학습윤리 인식 측정 도구를 제시
한 바 있다. 전문직업성이란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 필요
한 의사로서의 자질을 의미하며 단순히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의사로서 갖추어야할 성격이나 기질적
인 측면이며, 태도나 행동으로 표현된다[28]. 교수와 학
생 대상 국내 연구에서도 평생학습 능력과 윤리의식‧의
료윤리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학습되어야 할 가장 중
요한 의학 전문직업성 핵심요소로 포함된 바 있다[29]. 
전문직업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표준화된 평가 방법이
나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에[30], 전문직업
성은 가장 평가하기 어려운 태도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의 행동 변화를 평가하려면 환자 평가, 교수 또는 전
문가에 의한 전문적 행동 평가, 심리테스트, 구조화된 시
험 등을 수행해야 하지만[30],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평가
지 개발이 쉽지 않아 학생 스스로 자가 평가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인식 변화를 통
해 의사의 전문직업성 측면의 공감과 학습윤리 인식 등 
태도를 측정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수업의 만족도 척도로 
포트폴리오 활동 성과를 포함하였다.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성과의 차이와 더불어 태도 평가의 가
능성을 제시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 의사 공감 척도와 학습윤리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지 여부는 파
악하기 어려웠다. 해당 수업 방식의 장기적인 효과 평가
를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서 수업 성과로 제시한 의사 공감 척도와 학습윤리는 의
학 전문직업성의 한 요소로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에서 주
로 다루어지는 영역으로 일개 교과목 운영의 성과로 해
석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전문직업성을 다루
는 교과목은 의학과 1학년 1학기의 환자-의사-사회뿐이
였으며, 해당 학기는 생리학, 생화학 등 기초과목으로 구
성되어 다른 의료인문학 교육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단일 교과목의 운영 효과로 해석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
고 판단하였다. 의학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 학습 자료의 적절성, 학습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19], 본 연구에서
는 학습성과 측면만을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2020년은 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업을 운영하였고, 수업 시작 시점과 종
료 기간이 짧아 단기기억의 효과로 인해 수업성과가 높
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일한 교수자가 2019년 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암묵적인 교훈을 이듬해 온라인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지목할 수는 없지만 
수업 운영 방법이 개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와 2020년도 의학과 1학년의 평균 연령과 성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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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차이는 없었으나 동일한 대상은 아니였으며, 조사 
시기에도 차이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의과
대학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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